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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날 생각


16-02-16a

미국에서 아버지날이 있습니다. 각 교회와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각가지 행사와 선물과 카드가 교환됩니다. 4 남매의 아버지로서 또 10여명의 손자녀를 둔 할아버지로서 이 날을 맞는 감정이 착잡합니다. 아이들로부터  “아버지날에 뭐를 원하세요?”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. “나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” 고 대답하면 그 말이 진심인 것을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물질적인 선물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버지의 진심인 것을 좀더 나이가 들어야 알려는가봅니다.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“그저 너희들이 건강하고 너희들의 가정이 말썽 없이 지내준다면 아버지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” 는 마음을 언제 알아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.

저는 아버지날에 저의 선친이 생각납니다. 6.25 전쟁 중에 선친은 붉은 색을 좋아하는 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학살 당하셨습니다. 50여년 동안 어디에서 눈비를 맞고 계셨는지 언제 작고를 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. 제가 다음 세상에 가서 선친을 뵐 떼 그곳에 회차리가 있으면 저는 선친으로부터 회차리를 맞아야 할 사람입니다. 현상금이라도 걸었더라면 누군가가 선친이 누어 계시는 곳을 알려주었을 찌 모릅니다. 이제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떴을 것입니다.  자녀들로부터 떠들썩하는 “Happy Father's Day" 인사를 받을 때마다 불효자의 자책감이 가슴을 누릅니다. 

루스 앤 마해피 라는 시인이 쓴 “하늘에서 온 편지” 라는 시를 여기에 소개합니다.

“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,

말하고 싶구나.

먼저 나는 잘 도착했음을 알려준다.

나는 이 편지를 하늘 나라에서 쓰고 있다.

나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단다.

여기에는 슬픈 눈물은 없고 오직 영원한 사랑만 있더구나.

제발 나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느끼지 말아다오.

내가 너희와 아침이나 낮이나 밤에 언제나

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 해다오.

내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

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안아주시면서

“어서 오너라”고 말씀 하셨다.

“네가 내 곁에 돌아오니 반갑구나.

네가 세상에 가 있는 동안

 나는 네가 그립더구나.

너의 가족과 친구들도 훗날에 이곳에 

 올 것이로다.

나는 이곳에서 네가 매우 필요하도다.

너는  내 계획의 일부이거든.

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

 우리가 할 일이 매우 많으니라.“

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 적힌 

 과업부를 주셨는데

 그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

 지켜보고 돌보는 일이더구나. 

그래서 나는 날과 주와 해를 거치면서 

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라.

너희가 슬플 때

 내가 옆에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.

너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

 잠자리에 누울 때

 하나님과 나는 온밤 중에라도

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겠노라.

내가 세상에서 생활을 했을 때

 다 좋은 세월이었지만

 역시 인간이 사는 곳이었기에

 눈물이 있기로 마련이었느니.

그래도 두렵다고 소리내서 울지 말아라.

눈물은 고통을 덜어주느니

 비가 없으면

 꽃도 없을 것임을 기억하라.

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나는 너희에게

 다 말해주고 싶지만

 내가 다 말해준다고 해도

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.

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구나.

비록 세상에서 삶이 끝났다해도

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

 너희와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로다.

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,

뭐가 최선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어라.

나는 너희로부터 아직도 멀리 있지 않느니라.

단지 산봉우리를 넘어갔을 뿐이로다.

너희 앞에는 어려운 길

 올라야 할 많은 산이 있을 것이로다.

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루하루를 

 같이 일하며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.

내가 언제나 신봉한 철학이 있는데

 그 철학을 너희도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.

즉 너희가 세상에 주는 대로

 세상은 너희에게 준다는 철학이니라. 

너희가 비통에 처해 있는

 누군가를 도우면

 밤에 너희는 하나님께

“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나이다”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라.

내 생이 보람되었으니 

 나는 지금 만족스럽도다.

내가 생의 길을 지내 오면서

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었거든.

그러니 너희가 서러움과 조절에

 빠져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

 지나가다가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

 그를 일으켜 세우주어라.

너희가 길을 걷다가

 내 생각이 나거든

 반 발짝 뒤에서 네 걸음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아라.

부드러운 미풍이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

 얼굴에 느끼면

 내가 너희를 가벼이 또는

 힘차게 안나주고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.

   너희가 갈 때가 되어서

 육신을 떠나게 될 때

 너희는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

 여기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노라.

내가 높은 이곳에 있지만

 나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할 것이니라.

내가 다시 기별을 보내겠노라.

추신: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신다.    끝
